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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금주의 이슈

ㅇ 日2010년 GDP발표, 43년만에 세계3위로  

 - 내각부는 14일, 2010년 국내총생산(GDP,명목)이 전년대비 1.8% 증가한 

479조 2231억엔(약5조4742억달러)으로 발표 

  ․ 중국의 ‘10명목GDP은 39조7983억 위안(약5조8786억 달러)으로 일본은 세계 2위

에서 43년만에 3위로 떨어짐

  · 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, 디플레 경향이 지속, 출생률 감소, 고령화 진전 

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경제성장이 침체된 것이 원인 

  · 일본의 GDP는 1968년 당시 西독일(현 독일)을 추월,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

부상한 이후, 2009년까지 42년간 세계 2위를 유지해 왔음

ㅇ 日·인도, FTA 체결

 - 마에하라 일본 외무장관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외무장관이 16일, 도쿄

에서 향후 10년간 양국 교역품의 94%에 해당하는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

내용의 자유무역협정(FTA)에 공식 서명 

  ․ 양국간 FTA는 자동차 부품, 전기장비 등 인도에 수출되는 일본 제품의 90%, 농

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인도 제품의 97%에 대한 관세를 2021년까지 

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

  ․ 日외무장관은 "이번 협정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

WIN-WIN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"고 강조 

  ․ 인도와 FTA는 금년 여름까지 발효시킬 목표이며, 인도는 일본의 12번째 FTA 

체결국이 됨  

ㅇ 중국·한국기업 쿠릴열도 진출에 간 총리 비판

 - 러시아 어업청은 16일,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에서 중국의 수산 관련 

회사가 현지기업과 가리비 양식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

   ․ 일본정부는 제3국가가 쿠릴열도에 투자하는 것은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

된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대

   ․ 한국기업도 수산물가공, 양식, 수산가공기기 납품, 선박수리공장 등에 참여할 계획

   ․ 간 총리는 “그런 일이 있다면 일본의 입장과 상충된다”면서 “사업을 추진하려면 

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하게 반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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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제산업성 동향

ㅇ 그린산업개발지원 국제회의, 11월 개최

 - 경제산업성은 14일, 환경·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지원에 대해 신흥국과 협력하기 

위한「그린산업개발지원 국제회의 2011(가칭)」을 11월 16일∼18일에 도쿄에서 

개최한다고 발표

  ․ 약20개국 정부, 산업계 관계자들 수백명이 참가를 예정하고 있으며, 태양광발전, 

공해대책 등 일본이 보유한 노하우를 홍보하려는 목적

  ․ 프로그램은 신흥국을 비롯, 그린산업에 관심이 있는 정부·산업계 대표를 일본

으로 초청하여 환경산업 고위급 회의, 기조강연, 패널 디스커션, 기술 세션, 비

즈니스 매칭 등으로 구성될 예정 

ㅇ 환경·의료벤처기업 양산화 지원 

 - 경제산업성은 환경․의료분야 벤처기업의 양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

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차입을 최대 50억엔까지 보증한다고 발표 

  ․ 미래 유망분야인 환경, 의료, 로봇 등 벤처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양산화 할 수 

없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

  · 지원 대상사업은 유전자공학을 활용한 바이오 파이버,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, 

간병지원용 로봇사업 등

ㅇ 경단련 회장,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경제협력 논의

 - 요네쿠라 일본 경단련 회장은 14일, 유도요노 대통령을 예방, 일본과 인도

네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

  ․ 요네쿠라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산업진흥, 인프라정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

일본 경제계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표명

  ․ ASEAN사무총장과 면담에서 금년 7월, 일본기업 5000사가 말레이시아에 모이는 

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

  ․ 2015년까지 실현목표인 경제통합을 위해 ASEAN역내 인프라정비 등 협력관계를 

확대시켜 나간다는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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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본기업전략

ㅇ 日기업, 신흥국에서 범용기술무역 강화  

 - IHI, 미쓰비시화학 등 일본기업은 일본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범용기술 

가운데, 신흥국에서 니즈가 많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

닛케이신문이 보도 

  ․ 과거 기술무역은 생산위탁처나 부품조달처에 제공하는 것이었으나, 지금은 생산노

하우(know-how) 전체를 시스템 상품으로 수출 

  ․ 2009년도 일본기업의 특허기술 수출액은 약 2조엔, 일본정부는 20년까지 3조엔으로 

확대시킨다는 계획 

  ․ IHI는 5만톤급 화물선설계도, 전용엔진, 크레인 등 노하우 관련 제품을 통합 판매 

  · 미쓰비시화학은 합성섬유원료 생산기술, 합성수지 촉매활용법 등을 중국기업에

판매할 계획

ㅇ 일본 공작기계생산액,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 2위 

 - 日공작기계공업회는 15일, 2010년 절삭형 공작기계 생산액 랭킹을 발표

  ․ 일본이 105억 8000만 달러(약8800억엔)로 2위 차지, 09년 추월당했던 독일을 재

역전. 중국은 2년 연속 1위 차지 (146억 8000만달러) 

  · 중국의 생산액이 과거 최고였던 일본 기록을 갱신. 한국 4위, 대만은 5위를 차지

하여 이탈리아를 추월

  ․ 나카무라공업회 회장은 “일본의 최대 라이벌이고 고가격 제품으로 경쟁하는 독일을 

추월한 것은 의미가 크다” 고 언급 

ㅇ 도요타, 아시아에서 저가 소형차 생산 

 - 도요타·다이하츠공업은 200억엔을 투자, 인도네시아에 신규공장 건설하고 

2013년부터 저가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

  ․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중간층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신흥국시장에서 경쟁력을 

강화시켜 나간다는 전략(배기량 800~1000cc 소형차 가격은 80~90만엔 정도) 

  ․ 다이하츠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도요타에 공급하여 도요타 브랜

드로 판매할 방침(향후, ASEAN국가에 수출할 계획)  

  ․ 닛케이신문은 1200cc이하 소형차시장에서 스즈키, 현대자동차 등이 상품을 강화

하고 있어 신흥국시장에서 소형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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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경제산업성, 산업재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(안) 발표” 

□ 경제산업성은 2월 10일, 국내 산업재편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업M&A 간소화, 

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신속화 등 산업활력재생법 개정안을 내각회의에서 의결

□ 개정 내용

ㅇ 주식공개매입(TOB)으로 100% 자회사화 할 때, 주주 90% 이상이 TOB에 찬성

하면 남은 주식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 도입

ㅇ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은 日정책금융공고에서 5∼10년간, 저금리로 융자하는 

제도를 신설

  

 〈개별 대책의 개요와 효과〉

▣ 조직재편 수속 간소화
   ‣ 내용 : 사업소관 대신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의「협의」를 의무화하고
           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
   ‣ 효과 : 글로벌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산업재편이 원활하게 진행 
▣ 조직재편 수속 간소화
   ‣ 내용 : 90%이상의 주주가 TOB에 응하면 남은 주식을 자동적으로 
           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
   ‣ 효과 : 조직재편이 신속하게 진행되고, 100% 자회사화 할 경우에는 
           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3개월 정도 기간 단축
▣ 장기 자금조달 지원
   ‣ 내용 : 산업재편을 위해 기업에게 융자하는 금융기관에게는
           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장기·저금리로 2단계 융자를 실시
   ‣ 효과 : 사업재편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
            * 장기자금 1000억 엔 정도 공급 

 *자료: 경제산업성, 홈페이지(2011.2.10),「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力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方の

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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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 ⑴『11년 세계소형 자동차시장 예측』JP Power, 2월15일

     *출처:http://www.jdpower.co.jp/press/pdf2011/GlobalAutomotiveOutlook2011_J.pdf

 ⑵『인프라 해외전개』국제협력은행, 2월15일

     *출처:http://www.jbic.go.jp/ja/report/jbic-today/2010/201101/index_02.html

 ⑶『신일본제철·스미토모 합병을 계기로 한 산업재편』미쯔호, 2월15일

     *출처: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_info/industry/sangyou/pdf/mif_94.pdf

 ⑷『기업입지에 관한 동향조사』TDB, 2월16일

      *출처:http://www.tdb.co.jp/report/watching/press/pdf/p110203.pdf

 ⑸『일본·인도 FTA체결』외무성, 2월17일

     *출처: http://www.mofa.go.jp/region/asia-paci/india/epa201102/pdfs/ijcepa_ba_e.pdf

 ⑹『철강회사의 경영연구』중앙미쓰이, 2월17일

     *출처: http://www.chuomitsui.jp/invest/pdf/repo1102_01_exp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 자 주 요 일 정

2월 14일(월)

 ○ 10년 10~12월 GDP속보 발표(내각부) 

 ○ 자민당 타니가키 총재 강연

 ○ 금융정책결정회합 개최(일본은행, 15일까지) 

2월 15일(화)

 ○ 1월 수도권 아파트시장동향 발표(부동산경제연구소)

 ○ 12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

 ○ 사쿠라이 경제동우회 회장 기자회견

2월 16일(수)
 ○ 12월 제3차 경제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

 ○ 우츠다 일본무역회 회장 기자회견

2월 17일(목)
 ○ 12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

 ○ 일본경제 전망 발표(다이와종합연구소) 

2월 18일(금)

 ○ 중소기업재생협의회 활동상황 발표(경산성)

 ○ 제38회 신에너지부회 개최(경산성)

 ○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최(파리, 19일까지)


